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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 청소업체 종사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아밀로이드증

성별 남성 나이 63세 직종
지하철 청소업체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은 1984년 1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1년 12월 30일까지 지하철 

전동차 검수원으로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퇴직 후 2012년 3월 5일부터 전

동차 청소용역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미화관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년 2월 25일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전동차 경정비 및 청소작업시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4년 1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검사소에서 약 1년, □차량사무소

에서 약 11년간 검수업무를 하였다. 1996년 4월 검수장으로 승진하였고 2011년 12월 

퇴직하였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검수, 즉 경정비 작업으로 중정비 업무는 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하여 근무시 노출가능한 유해인자는 벤젠

으로 과거 수행업무 중 판타그래프 등 도색작업시 벤젠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하지만, 일 년에 수회 정도로 작업빈도가 적었고 소요시간 또한 짧으며 검수장으로 

승진한 1996년 이후 현장작업 빈도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벤젠 노출량이 

유의미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 3월 5일 이후로는 전동차 청소용역업체에서 전동차 미화관리장으로 근무하

였다. 미화관리장은 소장 밑의 중간관리자로 작업지시, 미화인력 배치 및 지도·감독, 현

장 순회점검, 미화원 교육 등을 수행하며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관리직 직원이지만 세제

를 사전에 시험하기도 하고 현장관리를 하면서 바쁜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근로자대표에 따르면 미화관리장의 현장근무 비율은 40% 정도라고 하였다. 전동차 청

소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이

다. 다발성골수종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찾을 수 없었으며 함유 가능성 또한 낮

다고 판단이 되었다. 따라서 2012년 3월 이후 근로자는 미화관리장으로 근무하면서 벤

젠 등 질병관련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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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유기용제)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5년 2월 좌측 골반 부분 통증 증상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증

상조절을 위한 치료만 받고 있던 중, 2015년 12월 31일, 2015년 1월 29일 시행한 

MRI 검사에서 iliopsoas tendon에 amyloidosis로 생각되는 병변이 있어 2016년 2월 

24일 생검을 시행한 결과 amyloidosis with documented plasma cell myeloma를 

진단 받고, 항암 치료 시행 중에 있다. 진단명 상 다발성 골수종 및 아밀로이드증 두 가

지 상병이 있으며, 아밀로이드증 증상이 먼저 발견되었으나, 이는 다발성 골수종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1984년 1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1년 12월 30일까지 지하철 전

동차 검수원으로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퇴직 후 2012년 3월 5일부터 전

동차 청소용역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미화관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년 2월 25

일 다발성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작업과 관련하여 다발성 골수종의 알려진 

위험인자인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근로

자 ○○○의 다발성 골수종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끝.


